
삼성엔지니어링 유아독존 채비
2002년 1조7000억원 수주에 순익 4 10억원 … 타이·베트남 집중공략

삼성엔지니어링은 2002년 해외영업을 강화해 2001년보다 41% 늘어난 1조7000억원의 수주와 78% 늘어난 410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키로 했다고 1월27일 발표했다.

특히, 그 동안 공을 들여온 베트남과 타이의 정유 및 가스플랜트 프로젝트 수주가 1/4분기에 가시화될 전망이어

서 2002년 해외수주만 2001년보다 43% 늘어난 10억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 메이저 플랜트기업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가 예상되는 중국과 중동 및 중남미 등 신개척 시장을 집중

공략키로 했으며, 중국 베트남 중동에 지사 또는 법인을 신설하거나 확대 개편해 해외 영업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사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도급형 민수영업에서 탈피해 복합개발형 및 프로세스성 플랜

트 수주에 영업력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시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민간제안형 환경기초시설 및 시설운영업

(O&M) 위주의 수주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국내외 영업전략에 따라 2002년 16% 증가한 1조4000억원의 매출과 78% 늘어난 410억원의

순이익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2001년 1100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120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했으며, 2002년에도 500억원 정도를 갚아

2002년 말 차입금 규모를 1000억원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2002년 부채비율은 2001년보다 17%p 낮아져 160%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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